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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리학 연구

 이 은 진†

경기대학교 본부대학

본 연구는 심리학 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연구들은 ‘성적 자기주장’과 ‘성적 자기’로 재

해석되어 원조교제, 이성교제와 부부관계의 맥락에서 진행되어 왔다. 연구자들은 가정폭력, 데

이트 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상황들과 성적 자기결정권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심리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활용된 변인들은 성 고정관념, 성적 대상

화, 성 의사소통, 이성이나 부부관계 만족도, 성태도와 성 행동 등이었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재해석되거나 분화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로 새롭게 영역을 넓혀 나갔다.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고 추후 연구 방향을 제

안하였다.

주요어 :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 데이트 폭력, 성폭력, 성적 대상화, 성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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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혼인관계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간통 및 상간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그러나 2015년 2월 헌재는 ‘사회구조 및 결혼

과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대됨

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

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며 간

통에 대해 위헌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09헌바17). 지금까지 결혼제

도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 관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공해 주며, 간통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왔던 헌재는 2015년에

이르러 ‘간통죄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원칙

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가

상황과 사회 변화에 따라 달리 적용되거나 해

석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다. 

여기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에게 부여

되는 성과 관련한 행복추구권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성적 자유와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 성별정체성과 성정체성으로 구성되는

성적인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 자

유와 평등에 기초한 성생활의 가능성을 국가

와 사회에 요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1) 법적

인 시각에서 헌재는 판례(2002)에서 ‘성적자기

결정권은 각 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

1) 정주은(2015).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 성적 자기결

정권,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

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

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헌재 2002. 10. 31. 99헌바40 등)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구성된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 이후, 처벌의

위기에 몰린 성매매알선업자나 집결지 등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

며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

고 있다. 이와 같이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대

한 논의는 국민에게 보장하는 인권의 한 종류

라는 것 이외에 우리 사회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모순을

보여주는 현장의 소리와도 연결되고 있다. 시

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논리는 여성이 성적인 권리를 스스로 결정-선

택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는 성폭력이나 성매매

의 피해에 대한 책임, 역시 여성이 져야 한

다는 주장을 낳기도 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학내나 군대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들이

언론에 유난히 많이 거론된 2015년, 여성심리

학회도 우리 사회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

이나 논란에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주

목하게 되었다. 한국심리학회의 2015년 연차대

회에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성적 자기결정권’

이라는 주제로 여성학자, 법학자와 심리학자

들이 함께하는 융합 심포지움을 계획한 것도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포지움은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대

학생의 성적자기 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

2) 안귀옥(2015). 판례로 본 성적 자기결정권의 변

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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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하는 실증연구와 성폭력 피해 생존

자와의 상담 현장에의 소리를 필두로 판례로

본 성적 자기결정권의 변천, 성적 자기결정권

의 취약성에 대한 법적인 시각과 ‘성폭력 피

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해자의 인

지적 왜곡’이라는 주제의 연구발표로 구성되

었다(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01

5)3). 이러한 학술발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는 주제가 다양한 시각과 담론을 제공하며,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과 성폭력, 법적인 규제,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애착과 인지적 왜곡 등

의 심리적인 변인들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알

리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들에서 성적

자기주장(박선미, 송원영, 2012;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2015), 성적 자기(손영미, 김효창, 

2009) 등으로 대상에 맞게 수정된 용어로 사

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이나 심

리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을 주제별로 크게 나누어

3) 2015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심포지움9 (융

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성적 자기결정권

   (1)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

장에 미치는 영향-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

개효과

   이경인, 최수미(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천성

문(경성대학교 교육학과)

   (2)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 성적자기결정권, 정주

은 (여성주의상담연구회) 

   (3) 판례로 본 성적자기결정권의 변천, 안귀옥

(법률사무소 희은) 

   (4) 그토록 취약한 성적 자기결정권, 오정진 (부

산대학교 법학대학원)

   (5)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가

해자의 인지적 왜곡, 노일석 (법무부 범죄예방정

책국)

보면, 성역할, 의사소통, 성만족도, 이성관계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인 변인들을 통한 연구

들(김영기, 한성열, 한민, 2011; 변금령, 이영호, 

2012)과 원조교제,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

폭력 등의 맥락 하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

권이 침해받거나 위험해 지는 상황들에 대한

연구들(김미애, 2010; 김시업, 김지영, 2002; 김

은경, 엄애선, 2010)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성

희롱이나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의 내면

화와 관련되는 성적 대상화 관련 연구들도 섭

식장애나 성형의도 등과 연관 지어 진행이 되

어져왔다(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장지

원, 이지연, 정진이, 2012). 예를 들어, 손은정

(2006)은 대상화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정신 건

강 문제들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해 새로운

대안적인 관점을 제안하고자 했다. 대상화 이

론에서는 여성의 신체는 남성의 신체보다 타

인에 의해 관찰되어지는 성적 대상화를 더 많

이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고, 여성들은 반복되

는 성적 대상화 경험을 통해 관찰자의 관점을

자신의 주요 관점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대상화를 발달시키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러한 자기 대상화 과정에 의해 여러 가지 부

정적인 심리적 경험들을 하게 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축적되어 섭식 장애, 우울증, 

성기능 장애와 같은 정신 장애를 유발하게 된

다고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여성의 정신 건강 문제들이

배우자로부터의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경

험에서도 기인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Bremner, Vermetten, Vythilingam, Schmahl, 

Elzinga, & Charney, 2004; New, Fan, 

Murrough, Lin, Liebman, Guise, Tang, & 

Charney, 2009; Nol-Hussong, Ottir, Laeer, 

Wohlschaeger, Zimmer, Lahmann, Henning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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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lle, & Guendel, 2010).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뇌구조 및 뇌기능 연구들을 개관한 김

영윤(2014)은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과 성인이

되고 난 후 배우자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이

합쳐져서 뇌 기능의 변화와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Fonzo, Flagan, 

Sullivan, Allard, Grimes, Simmons, Paulus & Stein, 

2013; Nol-Hussong et al, 2010). 이처럼 여성에

게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폭력과 연결되어지는 경우에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사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

는 심리학, 철학, 여성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들

역시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성관련 가치관

확립, 성태도와 성행동에 대한 교육의 장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계 분야의 학문적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별도의 장에 남겨두기

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연구의 장

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들이 어떻게 조

명되고 있는 지에 대해 주목하고 그 연구 성

과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더 이상 추

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논리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이루고 폭력을 예방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연구주제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우리가 삶을 살

아가면서 내리는 많은 결정들과 마주하는 관

계들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뿐 아

니라 법적인 판단이나 철학적인 사고에 기초

한 여성주의 실현의 장에서도 주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법적인 영역에서의 판단은 판례

를 통해 법적인 처벌여부를 결정지어 우리 사

회의 가치관과 성에 관련된 풍속을 만들고 유

지해 나가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간

통죄, 강간, 혼인빙자간음, 성희롱, 성폭력에서

성매매에 관한 일상 속에서 접하는 성과 관련

된 사건, 사고와 논쟁들 속에 가치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성폭력을

논하면서, 단지 성적인 권리를 스스로 결정하

고 선택해야 한다는 권리로서 성적 자기결정

권을 규정한다면 성폭력이나 성매매가 개인적

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제도라는 사회

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여성주의적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로서 남녀가 불평등하고 퇴폐·

향락적인 산업이나 문화가 만연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하여 발생하

므로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

는 문제를 초래하므로(변혜정, 2006; 한국여성

연구소, 1999)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

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성매매를 포

함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

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성적 자존감과 주체

성에 대한 침해로 이해해야 한다는 여성학자

의 주장(변혜정, 2006)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단

지 ‘동의할 수 있는 권리’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좁게 사용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소

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데이트 폭력. 성폭력, 성매매, 원

조교제 등으로부터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거나

주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남성을 포함하

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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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몸에 대한 주인이므로 개인의 판단에 따

라야 한다는 ‘결정 과정’에만 중점을 둔 주장

들은 때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개인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 내용이 사회나 상대방과의 상

호작용과 사회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다는 사

실을 간과하는, 추상적이고 현실 초월적인 논

리(변혜정, 2006)’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

성주의 학자들은 성폭력, 성매매와 일반적인

성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경험적 주장

들을 정리해 왔다. 심리학자들은 여성주의 실

천을 위한 활동가들에게 법학자들과 함께 전

문가적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근거가 되

는 연구결과들을 제공하고 있다(공춘옥, 김봉

환, 2014; 김수지, 2012; 김시업, 김지영, 2002; 

김영윤, 2014; 김현정, 이수정, 2007; 이수정, 

양원석, 2011).

심리학 연구 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청

소년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이

나 ‘성적 자기’라는 용어로 수정되어 사용되고

연구되어 왔다. 성적 자기주장이란 성적 자율

성이 내재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적

인 의사소통 기술로서 여성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피하고, 상황적 분별력과 대응력을 발

휘할 수 있게 한다(이지연, 이은설, 2005). 이

러한 성적 자기주장은 개인이 성생활과 관련

된 사항들을 결정하고, 성적 자기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장과도 깊이 관련되는 능력인 것

이다. 개인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는 불안, 우

울 등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들이나 위험한 성

행동 횟수, 데이트 성폭력 피해 등과도 상관

이 높았다(김영기 등, 2011; 변금령, 이영희, 

2012; 이지연, 이은설, 2005). 그러므로 성적

자기주장은 이성교제 중 원치 않는 성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

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중요하며, 개인이 자신

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행위에 대해 스

스로 결정하는 성적 자기주장의 행사 능력으

로서도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박선미, 

송원영, 2012). 이러한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나 성역할 고정 관념, 부부나 부모-자녀 의사

소통, 데이트 폭력 허용도, 피해나 학대를 포

함하는 성 관련 경험들과 자아존중감,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 수준을 들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박선

미와 송원영(2012)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성

적 자기주장의 하위요소인 원치 않는 성 접촉

에 대한 자기주장인 ‘성 접촉 거절 요인’과 성

병과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임신과 성병 예

방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상황을 거절할 수 있도

록 하는 자기주장 능력이 낮아짐을 보고하였

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성적 자기주장

과의 관계를 살핀 연구에서 이경인, 최수미와

천성문(2015)은 대학생들이 성적 갈등 상황에

서 성적 자기주장이 필요할 때,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성적

자기주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

어진 경우 자녀는 부모와 긍정적이고 신뢰로

운 관계를 맺으며 안정된 애착을 갖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

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성차의 관점에서 성태도와 성

행동을 연구한 양동욱(2015)은 남녀가 제시된

성행동 상황 시나리오를 읽고 여성이 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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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

다.여성 참가자는 남성 참가자보다 시나리오

속 여성이 ‘순결 의식’, ‘관계 변화’, ‘현실적

문제’의 이유로 상대의 성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았을 때,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

였다. 반면에, 남성 참가자는 여성 참가자보다

‘성규범’과 ‘조종’의 이유로 상대의 성적 제안

을 거절한 것으로 보았을 때, 중요도를 더 높

게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은 진정한 거절이 아닌, 명목상

저항이라는 믿음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연구

자는 성적 의사소통의 남녀 차이로 이러한 결

과를 논의하였다.

성만족도나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해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들은 부부(김영기, 한성열, 한민, 

2011; 변금령, 이영호, 2012), 연인들(정자림, 

이영호, 2012)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변

금령과 이영호(2012)는 기혼 남녀의 의사소

통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성 의사소통에 포

함되는 변인들로 성적 자기노출, 성태도(sexul 

attitude), 성적 자기주장성(sexual assertiveness), 

성 주체성(sexual regulation)과 원치 않는 성관계

에 대한 합의(consenting to unwanted sex)를 들

었다. 이러한 성 관련 요인들은 성적 자기결

정권 보장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성생활

의 질을 포함하는 관계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서도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

손영미와 김효창(2009)은 상호만족적인 성적

스크립트(Sexual Script)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성적 자기’의 개념을 강조

하였다. 성행위를 하는 주체로서의 자기와 성

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구조로서

의 자기를 포괄하는 성적 자기는 주체적이지

못할 경우, 부부성생활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합리화시켜 성적 자기를 왜곡하게

되고, 위험한 성행위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반면, 주체적인 성적

자기는 배우자와의 상호작용과 개인내적 성찰

과 평가를 통해 자신의 성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적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탐색을 추구하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성적 자기를 알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성적인 특성과 행동 및 취향에

대한 개인적 이해를 의미하며,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조율이 가능하므로, 바람직한 성관계

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Byers & Demmons, 

1999; Conrad & Milburn, 2001).

건강하고 만족스런 관계를 위해 필수적 요

건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맥을 같이하

는 성적 자기주장이나 성적 자기의 실현에 대

한 강조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또

한 연구자들은 주체적인 성적 자기를 이루어

가는데 장애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폭력 상

황들 속에서 여성들의 성적 자기주장이나 성

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연

구들로 이어져 왔다. 김영윤(2014)은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피학대 여성들의 뇌 관련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피학대 여성들은 반복된

뇌손상과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으로

신체와 인지기능 손상이 나타나고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로 외

상 후 장애, 정서 장애, 면역 기능장애과 심혈

관계 질환 등의 만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

다고 보고하였다.

심리학 연구주제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법

학과 여성학에서 정립하는 논리적인 영역과

개념화를 바탕으로 개인이 가진 다양한 심리

적 기제와 변인들이 자신의 성 태도와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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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성적 자기결

정권 보장을 위한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심리학 연구들

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련된 상황들

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노력들은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성적 자

기 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방안이나 치료와 상

담의 임상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축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폭력 상황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와 관계되는

폭력 상황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으로 다양하며, 원조교제와 성매매 역시 여

성에게 행해지는 성 폭력의 한 가지 형태로

주목해 보고자 한다. 김시업과 김지영(2002)은

원조교제의 원인으로 중고생의 변화된 성의식

을 들면서, 자유에 바탕한 성의식을 상대와

합의한 성행위, 모르는 사람과의 즐기는 성행

위, 돈 받고 하는 성행위, 이 모든 것을 정당

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원조교제가 성관계를 포함한 데이

트라는 것을 인정하고 원조교제가 지닌 성매

매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으나 원조교제를 일

시적인 일탈행위로 보고 있음을 밝혔다. 즉

청소년들은 성매매와 달리 원조교제의 경우에

는 여성들이 어느 정도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

하고 스스로가 원한다면 원조교제 상황을 쉽

게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후 원조교제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비판과 함께, 피해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들

이 또래 청소년들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들까지 발생되면서(이수

정, 양원석, 2011), 원조교제는 청소년과 여성

에게 가해지는 또 하나의 폭력의 창구가 되었

다. 이제 원조교제 과정에서 여성이 성적 자

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

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원조교제의 경험이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청소년들이 중고시절에 성적

탈선을 경험한 후,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낙인찍히게 되면서 향락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고 하였다(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99). 

성매매여성들의 복합외상에 대한 연구에서

탈 성매매 후 보호를 받고 있는 쉼터 여성 집

단(성매매 집단)은 성폭력 피해 집단의 프로파

일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자기비하와 소외가

두드러졌고 자기 가치와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 평가와 단절된 느낌을 호소하였다(김수지, 

2012). 또한 성매매 집단은 일반인 집단보다

아동기 외상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고, 아동기

분리 경험과 성매매 중 고립과 배신의 경험이

복합외상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

났다. MMPI-2 척도들에 대한 분석에서도 일반

인 집단에 비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울, 불안, 신체화, 기태적 정신상태 등 임상

적 관심이 필요한 증상을 나타냈고 자존감이

낮고 분노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성매매 경험 과정에서 여성들이 성

적 자기를 왜곡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

어지거나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성

폭행에서 성적인 응시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함으로써(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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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6)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들

의 성 매수 경험에 따른 성의식, 성태도와 성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이은진, 2009)에서

성 매수 경험은 부부나 연인간의 관계 만족도

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지에 대한 성의식의 차이는 성

매수 경험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성매매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해

보면, 성매매와 관련된 성의식이나 태도는 개

인의 성매매에 대한 경험이나 성차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의식이나

법률적인 판단의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성폭행 경험

중에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의 현장이 다소 거

리가 있게 느껴진다면,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은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자주 보고

되는 여성의 폭력 피해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윤경과 송

원영(2014)는 가정폭력 경험이 암묵적 성 고정

관념,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성 고정관념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언급

하였다. 특히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을 의존적이고 피동적인 존재

로 여기는 태도로서 여성의 의사결정 능력을

무시하고 경계를 침범하기 쉽게 만든다. 데이

트 성폭력이란 ‘성적으로 흥미를 가진 파트너

가 상대방의 거부를 수용하기를 거절하고, 성

적 응낙을 받아내기 위하여 심리적인 압력이

나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이지연, 

이은설, 2005),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

희롱, 성추행과 성폭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으로 이해되고 있다. 남녀 차별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성 고정관념화 되고, 이는 데

이트 성폭력을 당하거나 행사할 가능성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였다(김은경, 엄애선, 2010).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여성들은 성

적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이 남

성의 성적인 요구에 단호한 거절을 하지 못하

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Byers, 1996). 성

역할과 데이트 폭력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성을

약화시켜서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하거

나(이지연, 이은설, 2005), 성에 대한 왜곡된

규범을 가지도록 하거나, 강압적인 성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성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

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은경, 엄애선, 2010; 

Greendlinger & Byrne, 1987; Wheeler, 2004). 유

의숙과 박경(200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성

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응낙에 대

한 설명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성적인 경험에서 보

수적인 경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

한 상담 노력은 남녀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데이트 폭력에 취

약해지고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연결 고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 폭력이

라는 극단적인 피해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경험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인

어려움과 정체감 손상 등 정신건강을 유지하

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일상

속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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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

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있어 부부나 이성간의

관계 만족도(김영기 등, 2011; 손영미, 김효창, 

2009; 안지인, 고영건, 2014; 정자림, 이영호, 

2012), 성적 친밀감과 성행동을 포함하는 성생

활의 질과 성적 만족도(변금령, 이영호, 2012; 

이윤미, 이영호, 2012)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다. 이들의 연구에서 성 태도나 성

행동을 정의하는데 있어 성적 자기주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관계 만족도에 중요

한 변인으로 성 의사소통을 들었다. 특히 성

자기주장성이 자신이 원하는 성행동을 상대방

에게 정확히 요구하고 원치 않는 행동이나 요

구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며, 성 의사소통

이 성생활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들을 자유로

이 소통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 두 가지

능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기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추후 성적 자기 결정

권이 보장되는 환경이 개인이나 부부, 연인들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보

다 면밀히 다루어진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

는 성교육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보다 효과적

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한 해석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대상화 경험’과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의 변인들이 거론되어지고 있다(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손은정, 2006; 장지원, 

이지연, 장진이, 201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기준의 내면화나 성적 대상화로 인한 자기

대상화, 즉 관찰자의 관점으로 자신을 자신의

자아에 내면화하여 결국 관찰자의 시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 수치심이나 불안

감과 함께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잘 인식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하

였다(Fredrickson & Rogers, 1997). 현재까지 대상

화 이론을 토대로 진행된 연구들은 외모에 대

한 수치심과 불안, 그리고 섭식 장애와 부정

적인 정서와 행동들, 성형의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장지원 등(2012)은 우

리나라 여자 청소년들이 아시아 9개국 청소년

들 중에서 가장 성형수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보도(조선일보, 2006)를 언급하면서, 우

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청소년들 뿐 아니

라 국민전체를 병리적인 성형 행동으로 몰아

갈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였다. 성형 중독과

같은 병리적인 성형행동으로 인한 결과는 개

인의 삶의 질이나 대인관계 만족도를 저하시

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자신의 신

체의식에 대한 신체감시나 신체수치심을 줄이

기 위한 심리교육 실시도 여성의 정신건강 유

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자연과 하은혜(2010)의 연구에 의하면, 신

체감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문항으로

‘나는 내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

이는지 자주 신경을 쓴다.’ 신체수치심은 ‘최

고의 모습이 되도록 노려하지 않으면 내 자신

이 창피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멋있

게 보이지 않을 때, 못난 사람인 것만 같다.’

를 들었다. 이러한 문항들로 측정되는 신체

감시와 신체적 수치심 수준은 외모에 대한 사

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의 결과로도 보이지만, 

그 내면화 과정에서 선택하는 성태도와 성행

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형이나 섭식장애, 

그리고 자존감 저하와 같은 정신건강에 부적

인 결과들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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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념을 정리하여 가지는 것은 자신을 보호

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체적인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의 건전한 성의식

이나 성 태도는 성인기의 정서적 안정이나 가

치관 확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들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건전한 성의식이나

성행동을 거르지 않고 보여주는 언론보도나

매스컴, 학교와 가정 가까이로 들어앉은 성

관련 업소들은 청소년과 여성들, 그리고 가족

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서 자리하

고 있는 것이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심리학 연구 영

역으로 들어와 진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심리학 연구 내에

서 청소년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율성

이 내재되어 나타날 수 있는 성적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하는 ‘성적 자기주장’이나 ‘성적

자기’라는 용어로 수정되어 사용되고 연구되

어 왔다. 개인이 성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고, 성적 자기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것

들을 요구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

과도 깊이 관련되는 능력으로 개인의 성적 자

기주장 정도는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 관

련 요인들이나 위험한 성행동 횟수, 데이트

성폭력 피해 등과도 상관이 높았다. 그러므로

성적 자기주장은 이성교제 중 원치 않는 성행

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중요하며, 개인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행위에 대

해 스스로 결정하는 성적 자기주장의 행사 능

력으로서도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나 성역할 고정 관념, 

부부나 부모-자녀 의사소통, 데이트 폭력 허용

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나 학대를 포함

하는 성 관련 경험들과 자아존중감,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 수준과 성적 주장성과 관

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와 관계되는 폭

력 상황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

으로 다양하며, 원조교제와 성매매 역시 여성

에게 행해지는 성 폭력의 한 가지 형태로 포

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

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시대와 사회 제도

의 변화에 따라 그 영역과 해석된 의미의 적

용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공춘옥, 김봉환, 2014; 김현정, 이수

정, 2007;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한국여성연

구소, 1999). 이와 연결된 본 연구의 제한점은

현재까지 진행된 심리학 영역에서의 성적 자

기결정권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정리된 틀을 제공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 내에서 다양한 개

념이나 용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연구되어 왔으나 통일된

체제를 마련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는 연구의 제한점인 동시에 향후 연구에서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성적인 자기’와 ‘성적

자기주장’에 관련된 심리학 연구결과들을 종

합해 보고 이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 대한 방

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다. 첫째,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여성들에게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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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한 응낙 수준이나 행동 빈도가 높

은 것으로 국내외 연구들에서 보고되었으나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한 응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보다 남성들에게서 응낙 수준과

응낙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즉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한 응낙을

다룬 연구(안지인, 고영건, 2014)에서 연인 사

이의 성적 관계가 균등한 것이 관계 만족도의

편차를 줄일 수 있음을 보였고, 성 의사소통

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들

도 성별에 의한 차이를 제거하여도 성 의사소

통 유형에 따른 성생활의 질과 사랑 요소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성과 관련된 다양

한 변인들을 포함하는 연구들은 남녀 모두의

관계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증가시

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시각

만이 아닌 남녀를 포함하는 연구들이 진행됨

으로써 그 결과들은 남녀의 성차에 대한 이해

를 높일 뿐 아니라 남녀가 서로에 대한 편향

된 시각을 교정하고 함께 관계 만족도와 정신

건강 수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

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둘째, 대상화 이론은 자기 대상화라는 개인

차를 보이는 심리적 변인을 제안하였다는 것

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손은정, 

2006), 이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나

는 성차를 설명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대인 성적 대

상화 경험과 성형의도나 섭식장애와의 관련성

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그 연구 결과

를 상담이나 교육 장면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 대상

화의 과정과 경험에 대해 더 명확히 밝힐 필

요가 있다. 대상화 이론을 적용한 연구의 영

역을 보다 확대해 나감으로써 여성에 대한 이

해 뿐 아니라 개인이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개

념화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에 관련되는 성

적 자기주장과 성적 자기에 대한 연구들과 가

정폭력에서 시작되어 데이트 폭력 등의 성폭

력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고리를 설명하는 연

구결과들은 여성인권 확장을 위한 현장과 성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으

로 인한 피해 속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피학

대 여성은 고립감,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의

결여, 만성적 우울증과 무기력을 나타내는데, 

Walker(1984)는 이러한 정서, 지각, 의식 차원

에서 보이는 특성들을 ‘피학대 여성 증후군으

로 이름 지어 이들의 절망감과 의존적 성향을

개념화하였다(김현정, 이수정, 2012; 이수정, 

2006). 또한 연구자들은 학대남편을 살해한 피

학대 여성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에 대한 논란

은 판결과 형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피

학대 여성의 심신미약과 같은 정신장애 주장

에 대해 그녀들을 병리화시키고 낙인과 편견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

다(이수정, 2006; Follingstad, 1996; Wrightsman, 

2001). 이러한 연구들이 남성 중심의 연구나

가치 판단의 틀로서는 바로 보거나 들을 수

없었던 법적인 판단이나 현장의 소리들을 제

대로 보고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새로운 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과 관련되는 다양한 연구들을 개관하려 하였

으나 동성애나 장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이나 침해와 관련되는 요인이나 기제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본 연

구의 제한점이자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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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제안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간통죄가 합

헌이 된 시대에 기혼 남녀가 가지는 성의식이

나 성태도, 성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보다 활

발히 진행되기를 고대해 본다. 이러한 연구들

은 우리 사회의 변화된 성의식과 성적 가치를

확인하고 시대에 맞는 성교육과 성과 관련된

정책들을 구상하고 펼쳐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어둡고 폭력적인 성으로 인한 고통의 결과들

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활기차고 기쁨을 주는

성 생활을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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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in Psychological Studies

Eunjin Lee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sychological studie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on 

women. Previous studies about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with new terms of ‘sexual self-assertiveness’ 

and ‘sexual self’ were examined in the context of several couple relationships. Researchers reported the 

correlation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with dating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This study found that violating a person’s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produced bad results on 

woman’s mental health. The psychological variables used in previous studies included the following: 

gender stereotype, dating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sexual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with romantic and marit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review, researches with the concept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were reinterpreted and enriched to new terms of specialized concepts. 

Lastly, the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Key words :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sexual self-assertiveness, sexual self, dating violence, sexual violence, 

sexu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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